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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생명의 말씀2012년 5월 6일 531호(주간)

만일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모든 책임

을 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 썼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억울함을 호소하며 당장에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할까요?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라면 설령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상대를 해롭게 하거나 악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때

를 기다리며 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반드시 

선한 사람의 손을 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

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선을 좇아 정도를 

걸으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

하지 않았습니다.     

 

1. 신앙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

주전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 

유다를 침략했을 때, 유다 귀족이었던 다니

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융화정책의 일

환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들 중에 흠 없

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고, 지식

을 구비해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왕궁에 

등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갈

대아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고 왕의 진미

를 먹게 했습니다. 그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지요. 

그런데 왕의 진미에는 우상의 제물로 드려

진 음식이나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하신 짐

승의 고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자신

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다니엘은 감독자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즉 10일 동안 채식을 할 

테니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누가 더 나

은지 비교해 보라는 것이었지요. 

과연 10일 후에 보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빛나고 윤택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도 됐습니다.

포로 신분으로 왕이 지정해 주는 음식을 

거절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온통 이방 문화로 가득한 나라에서 하나님

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철저히 배척하고 하

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랑과 믿음이 없으

면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

과 세 친구가 얼마나 기쁘셨던지 왕궁에 등

용되게 할 뿐 아니라, 지식과 학문과 재주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몽

조를 깨닫는 능을 더해 주셨지요.  

2. 자신을 모함해 죽이려는 자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은 다니엘  

다니엘이 민첩하고 방백들이나 다른 총

리들보다 뛰어남으로 다리오 왕은 그를 세

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총

리들과 방백들은 시기하며 다니엘을 무너뜨

리려 합니다. 다니엘이 윤리적 면이나 국법을 

어긴 일이 없는지 찾았지만 아무 흠도 발견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신앙적인 것으로 다니엘을 책잡고

자 계략을 꾸밉니다. 즉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

면 사자 굴에 던져 넣는다’는 금령을 왕에게 

제정하게 하지요. 다니엘이 하루에 세 차례

씩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

문을 열어 놓고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

입니다.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변함없

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 법을 어긴 죄목

으로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왕

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악한 무리

들의 계략을 왕에게 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러나 다니엘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

려는 선한 마음이 있었기에 왕에게 고하지 

않았고 악한 무리들에게 대항하지도 않았습

니다. 

설령 자신을 모함하는 이들로 인해 해를 

받아 생명을 잃게 될지언정 자신의 입장에서

는 그들을 해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음 날 새

벽이 되자 급히 사자 굴로 달려가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

하셨느냐!”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

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

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

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것이었지요

(단 6:21~22). 

다니엘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긴장된 

순간에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

리 법이라고 해도 무고한 자신을 사자 굴에 

던져 넣은 왕이 서운하고 미웠을 텐데 다니

엘은 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체가 

없었지요. 

이처럼 선한 사람은 설령 윗사람의 실수

로 커다란 해를 당할 뻔했다 해도 상대를 

민망케 하는 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민망할 텐데 거기다 대놓

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윗사람의 실수를 

드러내는 일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

히려 그럴 수밖에 없는 윗사람의 입장을 이

해해 주고자 하지요. 

3. 다니엘과 같이 무죄한 사람에게 임

하는 축복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니엘과 같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면 아무리 극

한 상황에 처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

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

시고,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하

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축복된 길

로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다니엘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은 자신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했

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죄 없는 

사람에게 억울함을 당치 않게 하시는 하나

님의 공의를 잘 드러내 주지요. 반대로 다니

엘을 참소한 악한 자들은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져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

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

습니다(단 6:24).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림으로

써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

다(단 6:26~27). 따라서 죄가 있으면 결국 망

할 수밖에 없지만, 죄가 없으면 다니엘처럼 

죽음도 피해 가고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도 

물러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4.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 되려면

다니엘은 감정이나 악이 전혀 없었기 때

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에게 해를 끼치

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해를 끼치지 않는다

는 것은 상대와 부딪히지 않고 상대에게 해

를 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진리

를 행하는 것까지 말하지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

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에 위배되

는 감정을 모두 제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30

일 동안만 기도를 쉬거나 사람들 모르게 창

문을 닫고 기도했다면 사자 굴에 던져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과 권세를 잃는다 해도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켰지요. 

조용히 피해 갈 수 있는 일도 적극적으로 

진리를 지켜 행했고 하나님 뜻이면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금도 원망하거

나 억울하다 하지 않았고 감사하며 모든 사

람을 선대했습니다. 이처럼 양면성을 다 갖

췄을 때 진정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

(다니엘 6:19~23)

당회장 이재록 목사

●●●

: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철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 도보 10분

: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 503,504,571,652,5618,5619,5626,
                             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504,643,
                            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
 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
 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